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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산유국 플랜트 한국이 휩쓴다!
KOTRA, 하반기 수주 60억달러 이상 … 기술집약적 부문에서 인기 

국내기업들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하반기에만 60억달러 이상의 플랜트 수주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

다.

KOTRA에 따르면, 중동 플랜트 수주가 최근 활기를 띠고 있고 국내기업들이 입찰을 준비중인 프로젝트 규

모가 200억달러 이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2003년 하반기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국내기업의 수주규모는 60

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년 들어 중동 지역의 플랜트 수주는 미국-이라크 전쟁으로 1/4분기 1억9000만달러, 2/4분기 11억3000만

달러에 그쳤지만 7월 들어 수주가 눈에 띠게 늘고 있는 양상이다.

두산중공업은 7월7일 요르단에서 9000만달러 상당의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이어 11일에는 

이란에서 2억6000만달러 규모의 발전 프로젝트 설비를 따냈다.

특히, 이란 정부는 1만6000㎿의 발전소 개보수 계획 외에 열병합발전소 13기, 수력발전소 5기를 건설할 예정

이어서 두산중공업은 7월 수주로 일단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삼성중공업도 7월14일 오만에서 1억5050만달러 상당의 LNG 운반선 1척을 수주했으며, 3억5000만달러 규모

의 쿠웨이트 담수화 플랜트도 국내 H사의 수주가 확실시되고 있다.

또 5000만달러 규모의 소하르 정유공장 기술지원 프로젝트도 국내기업의 수주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

졌다.

중동 지역에서 최근 국내기업의 플랜트 수주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수주 구조를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바꾼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기업들이 1970-80년대에는 노동집약적인 건축․토목 분야에 집중했으나 최근에는 원유 및 가스전 처리

공사, 정유설비, 화학공장 등 기술집약적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문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기업들이 현지 인력, 자재,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현지화 전략에 알장서고 있는 점도 수주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중동·아프리카 지역 플랜트 수주실적

                                 (단위: 억달러, %)

구  분 2001 2002
실  적 비  중 실  적증감률 비  중

전  체 101.4 100 100.6 ▽0.8 100
중  동 35.3 34.8 49.4 39.9 49.1
아프리카 18.4 18.1 18.8 2.1 18.7

KOTRA는 국내기업들이 ▷인구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SOC 프로젝트 진출 강화 ▷시공 플랜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사업주와의 돈독한 관계 유지 ▷국내외 경쟁력 있는 협력기업 발굴 ▷현지합작 형태의 동

반 투자진출 등이 수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제시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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